
시끼보 - 셔츠감 사업에서 2003년도에는 수입증가, 이익증가 예상 

 

시끼보 의료(衣料) 제1사업부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의 판매수입이 감소하

였으나 전년수준의 이익은 확보하였다. 2003년도에는 이익을 올리기 위하여 

판매수입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2002년도 하반기의 셔츠감 판매고는 2001년도 동기보다도 20%가 감소하였

는데, 이 감소분의 반액은 원래 예산에 산정되어 있었으므로, 예산과 비교하

면 반액인 10% 정도 시장악화로 수입이 감소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도 고부

가가치 상품의 구성비상승과 경비삭감으로 2001년도 수준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판매수입 감소를 경비삭감으로 보충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전술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판매수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판

매수입을 10% 증가시켜 10%의 이익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

매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끼보로서는 취급상품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

하여,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는 상품은 현시점에서 이익이 나

는 상품일지라도, 인도네시아의 방직회사인 머메이드 텍스타일로 생산을 이

관하였다. 

그리고 신사용 셔츠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우

므로 여성복, 오피스·유니폼시장도 판매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셔츠감을 포함한 의료 제1사업부 전체의 2002년도 하반기 판매실적은 

2001년도 동기보다도 1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상이익은 2001년도에 

제로(zero)였는데 2002년에는 이익이 5천만엔 증가하였다. 2003년도에는 10% 

수입증가, 10% 이익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